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석유화학 불황과 대응자세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을 헤매고 있는 모양이다. 국내경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석유화학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리 만무하다고 보아 최근의 불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나프타 가격이 톤당 1 9 0달러 이하로 하락한 반면, LDPE를 비롯 L L D P E, PP, PVC

가격은 톤당 7 7 0 ~ 8 5 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레핀계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은 어쩌면 황당

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올레핀계는 나프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얼마전까지 나프타 가격이 2 1 0 ~ 2 3 0달러를 오르내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에틸

렌, 프로필렌 가격이 550~ 600달러로 초강세를 지속했고, 합성수지 가격도 8 0 0 ~ 9 0 0달러에 달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 1 ~ 6월 1 3개 상장 석유화학기업의 총매출액은 4조6 7 9 8억원으로 9 6년동기

대비 16.5% 증가했으나, 경상이익은 1 0 1 5억원으로 16.5% 감소했고, 순이익은 6 9 6억원으로

20.7%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석유화학 매출증가율 1 6 . 5 %는 1 8 4개 화학 및 화학관련

산업 매출이 3 5조3 5 6 7억원으로 18.0% 증가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B T X계는 벤젠을 비롯 자일렌- PX - P TA - Po l y e s t e r로 이어지는 체인이 고장난지 오래이고, 벤

젠-SM-PS/ABS 또한1년이상 바닥을 헤매고 있어 최저점에 다다른 느낌마저 들고 있다.

나프타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및 합성수지 가격이 호조를 보인 상태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까닭은 무엇인가?

국내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일본 化學工業日報가 지적한「한국 석유화학제품의 일본시장 고전」

이유에 대해 곰곰히 되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요지는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메이커들이 실수

요자측의 품질·납기·가격에 대한 엄격한 요구 뿐만 아니라 일본 특유의 상관행과 시장가격의 불투

명성 등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메이커들은 당초 의욕과는 달리 까다로운 수요

자측의 주문과 어떤 경우에는 시장가격마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일본 특유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당

황하기 일쑤이다. 일본시장은 그 규모가 거대해 한국 메이커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까다로운 시장이고, 최근에는 엔저 진행으로 일본에서의 사업이 수월치 못하다.

일본통관통계에 따른 한국산 수입실적을 보더라도 에틸렌은 9 4년 7만2 0 0 0톤을 피크로 하여 9 5년 1

만6 0 0 0톤, 96년 3만톤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9 7년에도 9 6년 수입실적을 밑돌 가능성이 크

다. 범용수지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이면서도 수입한도를 소화하지 못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

다.

한국 메이커들은 대체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고 있는 일본에서 외국산을 판매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시장 특유의 이질성으로 인해 일본시장 개척에는

애로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삼성종합화학 일본법인의 한 관계자는「합성수지류 판매에 있어 품질과 납기 및 가격면에서 모두 만

족시켰음에도 여전히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

서는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의 한 판촉책임자는「일본의 합성수지

수요자들은 가격과 기술서비스 면에서 자국메이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국제품의 가격 및 납기,

품질이 만족할만한 것일지라도 외국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일본 메이커와 실수요간에는 납품한 후에도 설정가격을 다시 인하해주는「납품가격 사후조정」방식

에 의한 상관행이 일반화되는 등 외국측에서 보면 지나치게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실수요자들은 한국산 구입을 결정할 때 일본산과의 가격차

를 보통 k g당 1 0엔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의 환율과 시황을 고려하면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化學工業日報는 아마도 한국 석유화학 메이커들이「서비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원료-제품-수요



자」협력관계 또는 공생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불황을 이기는 첫걸음은「공존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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